
보 도 설 명 자 료
(’23. 3. 2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원자력발전소 출력 감발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그
필요성을 검토하는 사항으로, 정부는 올 봄철 대비 안정적인
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
(3.21일 서울경제 ｢‘文 태양광 과속’ 여파...원전발전 줄인다｣ 보도에
대한 설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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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도 내용

□ 태양광 발전효율이 높은 봄철에 전력 생산량이 늘어 블랙아웃이

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제한
하는 방안을 검토 중

2.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

□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봄철 최저 전력수요가
지속 하락하는 추세로, 계통제약·설비고장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

발전기 출력 감발 등 계통망과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

대책이 필요한 상황임

□ 원자력발전의 출력감발은 봄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,

①연휴기간·주말 등 전력수요가 매우 낮고, ②맑은 날씨로 태양광

등 재생e 이용률이 매우 높아 재생e·석탄·LNG 등 他전원의 감발
만으로는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

이루어지는 조치임

□ 정부는 본격적인 봄철 경부하기(4~5월)를 앞두고 기존 여름·겨울철

피크시기에만 수립·발표해왔던 전력수급 대책을 올 봄철에 최초로

마련하여 3월 중 발표할 계획임(3.24 전기위원회 상정 예정)

※ 문의 : 전력산업정책과 문양택 과장(044-203-3880) 이디도 서기관(3886)


